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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리지스톤, 카고 트럭용 타이어 R118 국내 출시 

 

 

 내구성, 내마모성 향상시킨 카고 트럭용 타이어 R118  

 이전 모델보다 마모수명 평균 18% 향상된 제품 

 트럭 운전자가 요구하는 안전성과 경제성 동시 향상 

 

 

세계 1 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의 한국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

코리아(대표이사 요시다 켄스케, www.bridgestone-korea.co.kr, 이하 브리지스톤 

코리아)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강화한 카고 트럭용 타이어 신제품 R118 을 국내 시장에 

출시했다.  

 

마모수명 평균 18% 향상 

카고 트럭용 타이어 R118 은 직전 모델인 R150Ⅱ을 개선한 제품으로, 새로운 컴파운드를 

사용했으며, 트레드 홈을 더욱 깊게 디자인하고, 트레드 패턴 디자인을 개선했다. 실제 

도로주행 테스트에서 R118 은 이전 모델인 R150Ⅱ과 비교해 마모수명이 평균 18% 

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구체적으로, R150Ⅱ 대비 전륜에서 17~21%, 후륜에서 11% 

향상됐다.  

 

타이어의 하중강도를 표시하는 플라이 레이팅(ply rating)은 18 등급으로 내마모성과 

함께 고속 주행시의 안정성과 타이어 전체적인 내구성을 강화했다.  

 

사각 숄더 디자인– 지면과 더욱 일정해진 압력 분포 

이전 모델인 R150Ⅱ과 비교해 R118 의 시각적 차이는 숄더 디자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. 

R150Ⅱ은 숄더가 라운드형인데 비해 R118 은 숄더를 예리한 사각형으로 디자인함으로써 

타이어가 지면과 닿을 때 받는 압력 분포가 일정해지고, 그 결과 타이어 전체의 

내마모성이 향상됐다.  

http://www.bridgestone-korea.c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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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18 은 타이어 내부에 듀얼 나일론 체퍼를 적용했다. 차량 하중과 충격을 지탱하는 

기능을 가진 바디플라이의 끝단을 보호해줌으로써 비드부위의 박리를 방지하고 타이어의 

내구성 및 재생성능을 강화했다. 

 

트럭/버스 타이어 사용자과실 품질보증서비스도 함께 시작 

한편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카고 트럭용 타이어 R118 의 국내 출시와 함께 트럭/버스 

타이어의 품질(사용자과실) 보증서비스를 시작한다. 보증 대상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행 

중 사용자 과실로 인해 타이어가 파손되더라도 당사의 품질 보증서비스 규정에 해당되면 

1 본에 한하여 1 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보증 제도다. 보증 대상은 R118(12R22.5) 

두 본 이상 구입하는 고객이다. 단, 제품 구매 후 브리지스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

통하여 모바일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

 

보증 기간은 타이어 구입일로부터 3 개월까지이며 타이어의 마모 진행율이 20% 

이내이어야 한다 (잔존깊이 13.4mm). 보증의 조건을 갖춘 타이어는 운행 중 

트레드/사이드월/비드컷의 사용자 과실로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손상 시 

보상해준다. 

 

"카고 트럭 운전자가 요구하는 타이어 성능은 무엇보다 내구성과 내마모성이다. 이 두 

가지는 카고 트럭 운전자의 안전과 경제성에 직결되는 성능이다. 브리지스톤은 이러한 

트럭 운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킨 신제품 R118 을 

국내시장에 소개하게 됐다. 브리지스톤 코리아는 R118 과 함께 트럭/버스 타이어 

소비자를 대상으로 ‘사용자과실 보증서비스’를 시작한다.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국내 

트럭/버스 운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.” 라고 브리지스톤 

코리아 요시타 켄스케 대표이사는 의미를 부여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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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

 

브리지스톤에 대해 

브리지스톤은 세계 최대의 타이어 기업으로, 2008년 타이어 매출 기준 281억 달러(한화 약 32조

원, 1달러=1,131원, 2017.09.11 환율기준)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10년 연속 전세계 타이어 랭

킹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(출처: 미국 Tire Business 誌). 브리지스톤은 약 140,000명의 직원이 

본사를 포함해 전세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, 세계 150여 개국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. 

 

브리지스톤은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와 '올림픽 파트너(The Olympic Partner)' 계약을 2014년 체결

해, 2024년 올림픽까지 '올림픽 톱 파트너(TOP Partner)'로 활동한다. 브리지스톤이 국제올림픽위원

회와 맺은 올림픽 파트너십에는 브리지스톤이 생산하는 타이어, 내진 분리 베어링, 비전동 자전거

의 올림픽 후원도 포함하고 있다. 브리지스톤은 올림픽 파트너십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

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 세계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는 브리지스톤의 기술력

과 브랜드를 알리는 소통의 기회와 도구로서뿐만 아니라, 전세계에 퍼져 있는 브리지스톤의 노력

을 한데 모아 브리지스톤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올림픽을 적극 

활용할 계획이다.  

 

 


